
한국BASF, MDI 6만톤 증설 착수
한화건설이 522억원에 수주 … 4차 증설로 총 생산능력 16만톤

한화건설(대표 김현중)은 한국바스프에서 발주한 MDI(Methylene Diisocyanate) 4차 증설 플랜트 공사를 522

억원에 수주했다고 밝혔다.

8월26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바스프 증설공사 계약 체결식에는 한국바스프 이관용 사장, 독일 바

스프 본사 한슈타인(Dietrich Von Hanstein) 사장과 한화건설 김현중 사장이 각각 계약서에 서명했다.

한화건설은 한국바스프의 MDI 증설 3차 공사에 이어 10만톤의 MDI 생산설비를 16만톤으로 늘리는 4차 증

설 공사도 수주함으로써 석유화학 플랜트 시장확대와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으로 자체 평가했다.

MDI는 우레탄수지나 도료, FRP등의 기초원료로 사용되는 고기능성 플래스틱제품으로 공사 수주방식은 설

계, 기자재공급, 시공까지 맡는 일괄계약방식(Lump Sum Turn Key)이며 공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1개월이

다.

한화건설은 기술부문에서 경쟁사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아 공사를 수주하게 됐으며, MDI 증설공사 수주로

한국바스프의 향후 추가공사 수주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동시에 국내 및 해외 플랜트 건설 시장에서 강

력한 입지를 굳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한화건설은 앞으로 석유화학 및 정밀화학 플랜트 시장에서 지명도와 경쟁력을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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